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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1

본 연구는 구명뗏목 진수시기를 구명뗏목 자유낙하 가능

시간으로 파악하고 진수 한계시점을 명확히 하여 진수요원이 

적절한 시기에 구명뗏목을 진수하여 선원과 여객의 해상안전을 
증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구명뗏목 진수시기의 고려대상을 선박의 기울기, 진수장치 
가대 각도, 진수요원의 수, 분당 기울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자유낙하 진수 가능여부를 정형화된 계산식으로 표현하여 

국내 여객선에서 이를 응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구명

설비 기준 요건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명설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진수장치 가대의 설치 각도에 따른 자유낙하 가능시간(1)과 
진수요원의 구명뗏목 진수 소요시간(2) 및 진수요원이 자유낙하 
진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3) 식을 도출하였다.

  구명설비 기준의 진수장치 요건의 횡경사 20°에서 작동하는 

구명뗏목 투하시기를 산출한 식으로, 구명뗏목 진수 가능

여부와 시간을 계산하고, 각 선박마다 구명뗏목 가대 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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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계산식에 응용할 수 있다. 구명뗏목에 관한 구명설비 
기준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남해안을 운항하는 국내 

여객선에 승선 중인 선장 52명(목포 17명, 완도 15명, 여수 13명, 
통영 7명)을 대상으로 「구명뗏목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국내여객선 선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 구명설비

기준의 구명뗏목 진수장치 요건(종경사 10°, 횡경사 20°)은 
실제상황에서 선장이 승객과 승무원들의 퇴선을 결정하는 

선체 경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선장이 퇴선을 결정하는 종경사는 20~25°(38%) > 
15~20°(29%) >25~30°(17%) 순서이었고, 횡경사는 30~35°(35%) > 
25~30°(27%) >20~25°(15%)로 나타났다. 현재 구명설비기준 

진수장치 요건인 종경사 10° 이내 0명, 횡경사 20° 이내 6명
(11%)으로 조사되어 여객선 퇴선 결정시점은 구명뗏목 중력 

진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퇴선 결정은 선체경사가 진수장치 

설치 각도 이상인 시점에서 수행되므로, 구명뗏목 자유낙하에 

어려움이 따른다. 

4. 결 론

위급한 실제상황에서 선장이 올바른 퇴선 결정을 할 때, 
구명뗏목 진수장치가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 여건과 
인적개선이 필요하다. 종경사 30°, 횡경사 40°의 경우에도 
진수장치가 작동되도록 구명설비기준을 개정하고, 퇴선절차

(해양사고 발생→구명뗏목 투하→퇴선 결정→퇴선)를 변경·
실시한다면 최적시간(Golden time)에 구명뗏목을 진수하지 못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